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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wofold. Firstly, we sought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maternal stress coping style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Secondly, we investigated whether maternal stress coping style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on parenting stres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rised 106 mothers of children with ASD who were aged 6 to 18. In order to measure 

the research variables, the Parenting Stress Scale(Hwang, 2002), the Korean version of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Oh, Kim, Ha, Lee, & Hong, 2010), the Ways of Coping Checklist(Kim, 1987)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the severity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he emotion-focused stress coping styles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parenting stress. Second, 

the stress coping styles had no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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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유병률의 

증가 추세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최근 7세

∼12세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유병률 전수 조사 연구(Kim et al., 

2011)에서도 유병률이 2.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도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

진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

여야 할 시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폐스펙

트럼장애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결함과 함께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 때문에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경우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상생활을 도와주

는 사람의 유형으로는 부모 82.9%, 조부모 6.8%, 

활동지원인 9.9%, 기타 0.5%로 주로 부모의 도

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이

로 인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

우 많은 시간을 자녀 양육에 할애해야 함에 따라 

양육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

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Jones, 

Totsika, Hastings, & Petalas, 2013; Lee, 1994). 

그러나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경

우,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자녀의 양육과 치

료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Osborne, McHugh, Saunders, & Reed, 2008; 

Osborne & Reed, 2010)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

니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

의 경우 원인이 불명확하고 완전한 치료책이나 

중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Freeman, 

1997)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

니는 다른 유형의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

해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Dabrowska & Pisula, 2010; 

Hayes & Watson,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의 국내 연구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를 구분하여 연구하기보다는 장애 자

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일부로만 연구해왔고

(Hong, 2013; Im & Oh, 2014; Kim & Lee, 

2011), 이로 인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폐스펙트

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폐스펙

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

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녀가 보이

는 자폐 심각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주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폐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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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각할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더 많이 의존하

게 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긴장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McStay, Dissanayake, 

Scheeren, Koot, & Begeer, 2014). 실제로 선행연

구자들은 자녀의 자폐 심각도가 심각할수록 부

모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보여주

었다(Bebko, Konstantareas, & Springer, 1987; 

Lyons, Leon, Roecker Phelps, & Dunleavy, 

2010). 그러나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자폐 심각

도보다도 문제행동 심각도가 부모의 스트레스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

하고 있다(Manning, Wainwright, & Bennett, 

2011; McStay, Trembath, & Dissanayake, 2014a). 

자폐 심각도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성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 기술이나 태

도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장애로 인한 아이의 내

적인 특성으로, 부모의 통제 밖에 있다고 여길 

수 있다(McStay et al., 2014). 반면 규칙위반, 공

격행동, 불안, 우울, 위축 등을 포함한 문제행동 

심각도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결함,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을 보이는 등의 자폐스

펙트럼장애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행동은 아니

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어머니

는 이를 장애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문

제행동 심각도는 자폐 심각도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경우 다양한 문

제행동을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준에 있

어서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높은 수준의 문제행

동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를 고

려해볼 때(Hartley, Sikora, & McCoy, 2008; Ooi, 

Tan, Lim, Gho, & Sung, 2011), 자폐 심각도 뿐

만 아니라 문제행동 심각도 역시 어머니에게 주

요한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

행동 심각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행동 심각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은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문제행동이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Hall & 

Graff, 2012; McStay et al., 2014a)는 문제행동

의 유형별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은 과소 통제된 행동인 규칙위반과 공

격행동 등이 포함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과잉 

통제된 행동인 불안, 우울, 위축 등이 포함되

는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Achenbach, 1991), McStay 등(2014a)은 외현화 

문제행동만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한다고 보고

한 반면, Hall과 Graff(2012)는 내재화 문제행동

만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가 보이는 문

제행동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자녀의 특성 뿐 아니라 어머니

의 개인적인 특성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데,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이 주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스트레스 대

처방식과 양육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면한 어려

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주관

적으로 경험되는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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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

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외적,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 행

동적 노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통을 야기

하는 문제를 다스리거나 변화시키려는 문제중심

대처와 문제에 대한 정서반응을 조절하는 정서

중심대처로 구분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스트레스 수준 간

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할 경우,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할 때

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

이 있었다(Kim & Chung, 2013). 이러한 주장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용된 바 있는데, 선행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모의 문제중심대처는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부모가 정

서중심대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Dabrowska & Pisula, 2010; 

Paynter, Riley, Beamish, Davies, & Milford, 2013). 

이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양육스트레

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문제행동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Perry(2004)의 

스트레스 모델에 따르면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자원 중 하나로서, 스트레스 원과 상호

작용하여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선행연구자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

처 등의 경우에는 자폐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정서

중심대처의 경우 자폐 심각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Hastings & Johnson, 2001; Lyons et al., 

2010). 구체적으로 Hasting과 Johnson(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중심대처의 한 전략으로 볼 수 

있는 수동적인 재평가 전략이 자폐스펙트럼장

애 아동의 자폐 심각도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

며, Lyons 등(2010)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낮은 

자폐 심각도를 보일 경우 부모가 정서중심대처

를 사용하는 것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함으로써 자폐 심각도와 양

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정서중심대처 방식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 역시 자폐 심각도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주

요 스트레스 원이라는 점에서 문제행동 심각도

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 대

처방식이 조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행동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

하므로 실제로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

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

도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

처, 소망적 사고대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가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대

부분의 경우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주로 양

육하는 부모는 어머니이고 스트레스 수준에 있

어서도 아버지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을(Jones et al., 2013) 

고려하여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한

편 학령기 이후 사회적 환경이 확대되면서 이전

에 비해 사회적 기능에 대한 환경의 요구가 증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5

- 193 -

하기 때문에(Gabriels & Hill, 2010; Song, 2010)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 그 결과 자녀

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6세∼만 18세의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

키고자 한다. 또한 장애를 진단 받은 이후 경과 

시간,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이 양육스트레

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Benson 

& Dewey, 2008; Lee, 2013; Rivard, Terroux, 

Parent-Boursier, & Mercier, 2014) 이를 통제변

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

해와 더불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폐스펙트

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경감

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

동(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행동) 심각도와 어머니의 스트레

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

회적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은 양

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문

제집중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

적 사고대처)은 자녀의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행동)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발달장애 사설 치료 연구소 

한 곳, 특수학교 두 곳, 특수학급 여섯 학급, 발

달장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기관 두 곳과 여

덟 곳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세∼만 18세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106

명이었다. 또한,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에만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인 어머니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각각 Table 1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인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40대가 72명(67.9%), 30

대가 29명(27.4%), 50대 이상이 3명(2.8%), 20대

가 2명(1.9%)으로 대다수의 어머니가 30대∼40

대 연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67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전

체 연구대상 어머니의 70.8%가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무교인 

경우가 38명(35.8%), 종교를 가진 경우가 68명

(64.2%)으로 종교를 가진 경우가 더 많았다. 가

족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400만원 이

상이 48명(45.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00

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역시 27명(25.5%)으로 

나타나 전체 연구대상의 70.8%가 300만원 이상

의 월 평균 소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

대상의 다수가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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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남

자인 경우가 83명(78.3%)으로 여자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은 만 6

세∼만 12세가 82명(77.4%), 만 13세∼만 18세가 

24명(22.6%)으로, 연구대상 어머니의 자녀의 다

수가 아동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폐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106)

Variable Frequency(N) Percentage(%)

Age

20 years  2  1.9%

30 years 29 27.4%

40 years 72 67.9%

50 years and older  3  2.8%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 31 29.2%

University 67 63.2%

Graduate school  8  7.6%

Religion

Do not have religion 38 35.8%

Christian 51 48.1%

Buddhist  4  3.8%

Catholic 11 10.4%

Other  2  1.9%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1,000 thousand won  1  0.9%

1,000 to 2,000 thousand won 10  9.4%

2,000 to 3,000 thousand won 20 18.9%

3,000 to 4,000 thousand won 27 25.5%

More than 4,000 thousand won 48 45.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ASD (N = 106)

Variables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ale  83 78.3%

Female  23 21.7%

Age
 6∼12  82 77.4%

13∼18  24 22.6%

Time elapsed since 

diagnosis

Shorter than 1 year 7 6.6%

1 year to 3 years  21 19.8%

3 years to 5 years  21 19.8%

5 years to 10 years  36 34.0%

Longer than 10 years  2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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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장애를 진단 받은 이후 경과 시간과 관련

해서는 조사시점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

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36명(34.0%)으로 가장 많

았고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7

명(6.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외에 자폐

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지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0년 이상이 된 경우 모두 21

명(19.8%)으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2.연구도구

1)양육스트레스 척도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eo와 Lee(1995)

가 사용한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PSI) 10개 문항, Chun(1984)의 연구에서 고안한 

불쾌감 척도 24개 문항, Lee와 Kim(2000)의 연구

에서 사용한 49개의 항목 중에서 연구목적에 맞

도록 필요한 25개 문항을 선정하여 수정․보완

한 Hwang(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5점∼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음을 의

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25개 문항에 대

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문제행동 심각도 척도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

용(Korean version of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 CBCL 6-18)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한 CBCL

을 Oh, Kim, Ha, Lee와 Hong(201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척도이며 자폐스펙트럼장

애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를 측정하는 데에도 타

당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Park, 2011). 본 연구

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척도 35개 문항과 내재

화 문제행동 척도 3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까지 3점 척

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

현화 또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

한다. 문제행동 심각도의 경우 동일한 점수라 하

더라도 연령과 성에 따라 문제행동의 정도가 다

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행동 척도의 

원점수 대신 T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85, 내

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83이었다. 

3)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의 척도를 번안하고 수

정한 Kim(1987)의 척도를 일부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본래 이 척도는 총 62개 문항에 대해 ‘사용

하지 않음(0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3점)’까지 4

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척도에서 

‘약간 사용(1점)’과 ‘어느 정도 사용(2점)’이 그 

구분이 모호하여 대상자가 평정하기 쉽도록 본 

척도에서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대처 반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

고 있는데(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한 개인이 일

관된 대처성향을 보일 것을 전제하고 가장 스트

레스를 받은 사건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척도

는 현재형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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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는 과거형으로 답하도

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형을 과

거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은 문제집중적 대처 방식,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방식,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방식, 소망적 사

고대처 방식이며, 각 영역별로 21개, 6개, 23개,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집중적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 상

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등의 문항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방식은 친

구나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

하는 것을 뜻하며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

고 누군가와 이야기 하였다’ 등이 문항의 예이다. 

또한, 정서완화적 사고대처의 경우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노력으로서 ‘그 일

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이나 활동을 하였다’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소망적 사고대처

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거나 상황이 종결된 상

태를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에는 일이 조

금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였다’ 등이 있다. 

각 하위 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문제집중적 대처 방식 .81,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방식 .81,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방식 .73, 소

망적 사고대처 방식 .74로 나타났다.

3.연구절차

본 조사는 임의 선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

시, 경기도에 위치한 발달장애 사설 치료 연구소 

한 곳, 특수학교 두 곳, 특수학급 여섯 학급, 발달

장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기관 두 곳과 여덟 

곳의 복지관에서 실시되었다. 질문지 회수율은 

약 87%였고 그 중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아니거

나 자녀의 연령이 대상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누락된 반응이 다수 포함된 50부의 질문지

를 제외한 총 10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녀의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

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의 기초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후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

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진단 

이후 경과 시간, 어머니 연령과 어머니 교육수

준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자녀의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지

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행동) 심각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

처, 소망적 사고대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을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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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에 앞서 측정 변인들의 일

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문제행동 심각도의 

경우 T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인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82.32점으로 나타

났다. 양육스트레스 총점을 5점 척도의 문항 평

균 점수로 환산하면, 3.30점이고 이는 5점 척도 

중 3점의 ‘보통이다’와 4점 ‘약간 그렇다’의 중

간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로 본 연

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보

통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문제행동 심각

도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의 T점수 평균은 각각 61.43점, 62.08점으로 나

타났다. 문제행동 심각도의 준임상 기준점과 임

상기준점이 각각 60점, 64점임을 고려해볼 때, 

연구대상 어머니가 양육하는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 수준은 외현화 문제행동 심각도와 내재

화 문제행동 심각도 모두 준임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경우에는 문제집중

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

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의 평균을 4점 척도의 

문항 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문제집중적 대처

가 2.80점,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가 2.80점, 정

서완화적 사고대처가 2.44점, 소망적사고 대처가 

2.80점으로 나타나 2점 ‘아니다’와 3점 ‘그렇다’

의 중간 수준에 해당함을 보여주었다.

2.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기초 

분석으로서 측정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 = 106)

Variables Score range M(SD)

Mean of item 

score

(SD)

Parenting stress  42∼119 82.32(17.02) 3.30(0.69)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T score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44∼91 61.43( 8.16) -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43∼90 62.08( 9.42) -

Stress 

coping styles

Problem-focused coping  45∼76 58.61( 5.78) 2.80(0.28)

Seeking out of social support   6∼23 16.73( 3.08) 2.80(0.50)

Emotion-focused coping  37∼76 55.92( 6.03) 2.44(0.26)

Wishful thinking  24∼45 33.55( 3.72) 2.80(0.31)

aT-scores were used to measure the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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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제변인

을 포함한 독립변인들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

수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40∼.91, 분산팽

창지수는 1.09∼2.4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

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은 아

닌 것으로 판단되어 진단 이후 경과 시간, 어머

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등을 통제변인으로 투

입한 후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외

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와 어머

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

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을 독립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1단계에서 진단 이후 경과 시간,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등의 통제변인이, 2단계

에서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

동) 심각도,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

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이 추가로 투입된 최종회귀모

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54, p < .05).

분석 결과 1단계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진단 이후 경과 시간,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

수준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 중 외현화 문제행동 

심각도(β = .25, p < .05)와 정서완화적 사고대

처 방식(β = .21, p < .05)이 양육스트레스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자녀가 규칙 위반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그리고 어머

니가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

황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할수록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에서 투입된 진단 이후 경과 시간, 어머

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등의 통제변인은 총 

변량의 8%를, 2단계에서 투입된 문제행동(외현

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와 스트

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

처)은 추가로 11%의 변량을 설명하여, 중다회

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 변량의 총 19%를 설명하였다. 

한편,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외

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가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 대처방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variables (N = 106)

1 2 3 4 5 6 7

1. Parenting stress -

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27** -

3.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12 .41** -

4. Problem-focused coping -.00 -.13 -.19 -

5. Seeking out of social support .00 .01 -.02 .56** -

6. Emotion-focused coping .20* .00 -.04 .13 -.04 -

7. Wishful thinking .06 -.05 -.18 .63** .38** .39** -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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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

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실시한 것

과 동일한 방식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되 

3단계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

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의 8개의 상

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

호작용항의 투입에 따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 변인인 문제행동(외현화 문

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 스트레스 대

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절차를 수행하였다. 

평균중심화 적용 이후 상호작용항의 공차한계

는 .18∼.61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63

∼5.7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3단계에서 투입된 상호작용항은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외현화 문

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가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

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에 따라 다르지 않

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

가 문제행동을 많이 보임에 따라 겪는 어머니의 

양육상의 어려움이 어머니가 스트레스 대처방

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지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parenting stress (N = 106)

Variables
Step 1 Step 2

β β

Time elapsed since diagnosis .16 .14

Mother's age .13 .18

Maternal education -.10 -.06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25*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03

Stress coping styles

Problem-focused coping -.06

Seeking out of social support .01

Emotion-focused coping .21*

Wishful thinking .01

R2 .08* .19*

ΔR2 .11*

F 2.93* 2.54*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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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행동) 심각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문제행동 

심각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

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

처)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 문제행동 심각도 중 외현화 문제

행동 심각도만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는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방식이 양

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심각할수록, 어머니가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머니가 자

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함

을 보여준다. 외현화 문제행동 심각도가 양육스

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는 McStay 

등(2014a)과 Manning 등(2011)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

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외부로 표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비해 어머니

가 더 쉽게 문제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어 부정

적인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큰 반면 다루기가 어

려울 뿐 아니라(Davis & Carter, 2008), 사회적

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 

어머니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Huang 등(2014)은 파괴적이고 규

칙을 위반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품행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

는 행동인 점에서 부모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내재화 문제행동 심

각도만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Hall

과 Graff(2012)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

여주었는데 이는 두 연구가 문제행동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측

정도구를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대상에 있

어서도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6세∼만 18세 자폐

스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Hall과 Graff 연구의 대상은 본 연구에 

비해 대상 연령의 범위가 더 커서 초기 성인기

까지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 양육자가 아

닌 아버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

행연구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가 아

동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갈수록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으며(Gotham, Brunwasser, & Lord, 2015), 부

모의 성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자녀의 행동 측면이 다를 수 있음이 언급된 바 

있다(Davis & Carter, 2008).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Hall과 Graff의 연구와 불일치한 결

과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대다수 선행연구들의 경우 문제행동 심각도

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해 왔음을 고려한

다면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는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 

심각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

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의 문제행동 중 특히 외현화 문

제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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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중재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자폐스

펙트럼장애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감

소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현

화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치료교육 

및 중재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아동과 장시간을 함께하는 어

머니가 아동의 문제행동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Yang & Shin, 2011). 따

라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가 외현화 문제행동

을 보일 때, 이를 어머니가 적절히 다룰 수 있도

록 어머니에게 중재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

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Park, Alber-Morgan, 

& Fleming, 2011). 선행연구자들은 차별강화, 소

거, 타임아웃 등이 포함되는 행동주의적 부모교

육이 자폐스펙트럼장애와 같은 발달장애를 가지

고 있는 자녀의 부적절한 문제행동의 빈도와 강

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밝힌 바 있다

(Roberts, Mazzucchelli, Studman, & Sanders, 

2006; Shin & Chung, 2014). 특히 실습을 통한 

부모교육 방법의 경우 매뉴얼을 읽거나 이론을 

교육받는 것보다 실제로 아동에게 적용할 기회

를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긍정 행동 증가에 보

다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어머니가 직접 피

드백을 받고 실천해볼 수 있는 실습 교육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하위 차원 중

에서 정서완화적 사고대처만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어머니는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러나 부정적인 감정

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양육 상황

에서 겪는 어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서중심대처를 사용할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이전

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Dabrowska & 

Pisula, 2010; Paynter et al., 2013)이다. 이는 부

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시적

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처인 문제집

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또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장애의 특성상 완전한 개선이 어려

우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

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어 양육스트레

스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Lee, Chung, & Jhin, 2010).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방식의 사용이 양육스트

레스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

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정서완

화적 사고대처 방식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어머니에게 스

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Jeon과 Lee(2014)의 연

구에 따르면,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

상으로 한 부모교육 과정의 필요성 및 경험여부 

조사에서 연구대상의 98.1%가 부모교육 과정에

서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 이

상인 65.4%가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지원

에 관한 부모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

였다. 따라서 부모교육 시 자녀에 관한 양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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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내용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아동을 양육하는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Kim(2006)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 자신의 노력이 자녀의 발달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수록 스트레스를 대처하

는 데 있어 정서중심대처 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발달에 대한 결

과 기대를 높이는 방안으로 자조집단 제공을 제

안한 바 있는데, 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일 수 

있다. 자조집단을 통해 어머니는 비슷한 어려움

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자녀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녀 발달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방식

의 사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네 가지 하위차원

인 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

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방식 모두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외현화 문제

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심각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정서중심대처가 자폐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선행연구와 상치되는 

결과이며(Hastings & Johnson, 2001; Lyons et al., 

2010),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

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문제행동 심각도와 자폐 심각도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폐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스

트레스 대처방식이 그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폐 심각도

가 아닌 문제행동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대처,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특히 선행연

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정서완화적 사

고대처가 자폐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

계를 조절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정서완화적 사고대처 방식의 경우에도 두 

변인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Forsythe와 Compas(1987)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정서중심대처가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문제행동 심각도

와 자폐 심각도는 어머니가 인지하는 통제 가능

성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행동

의 경우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 

아동들도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과는 달라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폐 심각도에 비해 어

머니가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원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제 가능

성이 낮은 자폐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

계에서는 정서완화적 사고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Lyons et al., 2010), 자폐 심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행동 

심각도의 경우에는 정서완화적 사고대처의 조

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

정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일관된 대처성향을 

보일 것을 전제하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

스를 받은 사건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

처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러나 개인

은 스트레스 상황 자체의 고유한 원인과 특성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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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다(Han, Hur, Kim, & 

Chae, 2001). 즉,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상황

에서 어머니가 택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일

상생활에서 평소 취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의 사용 정도를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

으로 국한하여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조

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행동 심각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그 영향력을 조절하

지 않는다는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사용 정도보다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 자체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

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상의 어려움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활용하

여 자녀의 문제행동 심각도의 수준을 낮추는 것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

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행동 심

각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만 있다

고 결론내리기 보다는 또 다른 조절요인에 대해 

탐색해 봄으로써 문제행동 심각도가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수용,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감 등의 심리적 자원이 

문제행동 심각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

되고 있으나(Hastings, 2002; Weiss, Cappadocia, 

MacMullin, Viecili, & Lunsky, 2012)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

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6세∼만 18세 자폐스

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만 6세∼만 12세 아

동기에 해당하는 자녀가 77.4%로 다수 포함되었

으며 만 13세∼만 18세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는 22.6%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경우 중학교 

시기 등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취학 전이

나 학령기 초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McStay, 

Trembath, & Dissanayake, 2014b). 이에 따라 청

소년기에 있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 연

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되면

서(Lord & Luyster, 2006) 어린 연령의 유아들 

역시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고 있는데 자

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유아를 자녀로 둔 경우 자폐

스펙트럼장애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와

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외현화 문

제행동 심각도만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는 본 연구의 결과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의 

발달주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

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

니가 자녀를 주로 양육함에 따라 아버지에 비해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서 아버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

할 가능성이 있음이 최근 보고되었으며(Rivard 

et al., 2014)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어머니와 다를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Davis 

& Carter, 2008).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



16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5, 2015

- 204 -

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어머니의 자녀

가 남자인 경우가 83명(78.3%)으로 여자인 경우

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러한 편포는 자폐스펙트

럼장애 진단 사례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추후 연구

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여아를 둔 어머니의 사

례 수도 충분히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

정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일관된 대처성향을 

보일 것을 전제하에 스트레스 상황을 자녀가 문

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으로 국한하지 않고 스트

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은 스

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일관된 대

처성향에 따르기 보다는 스트레스 상황 자체의 

고유한 원인과 특성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제시된 바 

있다(Han et al.,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택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일상생활에서 평

소 취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

으로 국한하여 측정할 경우 본 연구 결과와 다

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검증해보

는 것이 필요하겠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시사점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른 장애 유형의 자녀를 양육하

는 어머니를 구분하여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자폐스

펙트럼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높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경우 문제행동 심각도와 양육스트레

스 간의 관계에서 문제행동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행동의 총점만으로 심각도를 측정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유형을 외

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이 중 외현화 문제행동만이 양육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구분하

여 볼 필요성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자녀의 외

현화 문제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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